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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0만 민중항쟁 관련 논평] 청와대의 박근혜씨는 오늘도 안녕한
아침을 맞았습니까?

[11월 12일 100만 민중항쟁 관련 논평]

 

청와대의 박근혜씨는 오늘도 안녕한 아침을 맞았습니까?
 
날이 밝았습니다.

100만 민중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위대한 항쟁의 다음 날입니다.

누군가에게는 첫 항쟁의 감동이었고, 또 누군가에게는 한 세대 전 항쟁을 다시 확인한 날이었습니다.

민중에 의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렇게 또 한 발 전진했습니다.

역사는 2016년 11월 12일을 대통령 퇴진을 촉발시킨 11월 민중항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.

 
100만명에 모자라느냐 훌쩍 뛰어넘느냐의 논쟁이 난무합니다.

온 국민이 두 눈과 두 발로 확인한 민심을 과학으로 측정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입니다.

요구는 대통령의 퇴진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해석은 훨씬 깊고 컸습니다.

‘이게 나라냐’는 자조 섞인 물음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.

거리는 쏟아져 나온 청년 세대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으로 가득 찼습니다.

박근혜-최순실 권력이 온 나라를 농단할 때, 민중들은 개,돼지로 불렸고,

헬 조선과 흙 수저가 보통명사가 된 참혹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.

11월 12일은 불법 권력자의 축출을 위한 항쟁일 뿐 아니라
헬 조선을 개조하는 사회혁명의 시작을 선포한 날이었습니다.

 
국민들은 포위되었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오늘도 안녕한 아침을 맞았는지 묻습니다.

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. 언제나 민중은 옳았습니다.

두 번의 가짜 사과가 분노를 촉발시켰듯이 버티기는 구차한 종말을 예고할 뿐입니다.

아직 11월은 남아있습니다.

11월 5일 30만으로 시작했고, 11월 12일 100만이 모였습니다.

그리고 우리는 다시 11월 19일과 26일을 경고했습니다.

이 나라 민중 모두가 안녕한 세상을 위한 11월 민중항쟁은 멈추지 않고 확대될 것입니다.

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퇴진 11월 총파업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.

 
2016년 11월 13일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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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-2260

(우)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
고유번호 : 107-82-08139
Tel : (02) 2670-9100 Fax : (02) 2635-1134 Email : kctu@kctu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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